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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암괴지대인 곶자왈 중 남서쪽에 위치한 한경-안덕 곶자왈지대는 도너리오름곶자왈용암류와 병악곶자왈용암류로 이루어져 있다.

도너리오름곶자왈용암류는 한림읍 금악리와 안덕면 동광리의 경계지점에 있는 도너리오름에서 분출되어 한림읍 월령리와 대정읍 영락리의 해발 20m까지 두

갈래로 나뉘어 분포하고 있다. 돌혹이곶자왈은 도너리오름곶자왈용암류에서 형성된 곶자왈이며 마을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숲으로 형성 되어있다.

곶자왈에 대한 곤충상 조사를 보면 2006년 4개 곶자왈 지대의 군집 유사성이 비교된 바 있고, 2008년 곶자왈의 지표성 딱정벌레 군집유사성이 보고된 바 있다.

가장 최근 연구는 2015년 월림-신평 곶자왈의 곤충 분포에 관한 연구로 곶자왈의 척박한 환경과 진입의 어려움 등으로 곤충상에 대한 최신 연구보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돌혹이곶자왈에 대한 곤충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로 인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환경보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저지리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연환경과 마을의 곶자왈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이 곶자왈 생태교육의 연장선으로 돌혹이곶자왈

지대에 분포하는 곤충류의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사업과 저지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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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사지역위치 (돌혹이곶자왈)

조사지역에서 관찰된 곤충은 8목 35과 162개체로 6월에 51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가 조사되었다.

표 1. 월별관찰된개체수

조사 기간 별로 7월의 종다양성(1.7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월의 종 다양성(0.94)이 낮게 나타났다. 종풍부도의 경우 7월( 5.86)이 가장 높았으며, 9월(2.73)이

가장 낮았다. 이는 6월의 경우 나비목의 출현이 많아 채집된 개체 수는 많았지만 채집된 종의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9월의 경우 잠자리목과 메뚜기목이

다수를 차지하여 잡힌 개체 수에 비하여 종의 풍부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곶자왈의 곤충 종다양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인 생태조사를 통하여 돌혹이곶자왈의 정확한 곤충류

생태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표 2. 조사월별종다양도 표 3. 조사월별종풍부도

그림 2. 조사지역의위성사진 (돌혹이곶자왈)

저청초등학교 6학년 학생 13명과 함께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2시간 동안 포충망과 핀셋을 이용하여 곤충을 채집하였다. 채집된

표본은 수거 후 70% Ethyl alcohol로 세척하여 실험실 내에서

동정하였으며, 곤충의 국명 통일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기록에 따라서

곤충명을 정리하였다.

조사지역의 생태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론하기 위하여 출현

종수를 중심으로 종다양도를 산출하였고, 개체수를 중심으로

풍부도를 산출하여 월 별로 확인을 하였다.


